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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별 성격요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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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ersonality by Each Sasang Constitution on Sleep

Sang-Hyuk Kim*․Ki-Hyun Park․Kyoungsik Jeong

KM Data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ersonality by each Sasang constitution on sleep using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and NEO-personality inventory(NEO-PI).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78 people who had information on Sasang constitutional type and personality(PANAS,

NEO-PI) among the data established at the Korean Medicine Data Center. Sleep time and sleep quality were investigated

through self-written questionnaires. Sleep time was collected by hand-writing, and sleep quality was checked on a 4 point

Likert scal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sleep in each 

constitutional typ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persona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to find out how much

personality affects sleep time. In order to find out how much personality affects sleep quality,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ersona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 Conclusions
Sleep time was hardly affected by personality. As a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leep time in all subjec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ersonality. In logistic regression on sleep time as the dependent variabl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except for the Negative Affect(NA) in Taeeumin. Sleep qualit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negative affect(NA), neuroticism(N), extraversion(E), Physical Component 

Summary(PCS) and Mental Component Summary(MC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sleep qual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neuroticism(N), negative affect(NA), positive affect(PA), and extraversion(E) were found in the factors affecting

sleep quality. Besides, how much personality affected sleep quality might differ in each constitution. In all constitutions,

sleep quality was affected by N, but the rank of N was different in each constitution. The sleep quality of Soyangin was 

not affected by E, and the sleep quality of Taeeumin was specifically affected b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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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수면은 생물의 기본욕구이며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생리현상이다. 수면은 신체 조직 회복, 중

추신경계의 노폐물 제거 촉진, 기억의 강화와 통합, 

체온 조절, 에너지 보존 등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 이런 이유로 수면장애는 그 

자체로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사

증후군,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

용한다2,3.

한편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중 성격요인

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아이젱크 성격검사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를 활용한 연구

에서는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4, 

다면적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불면증군이 우

울,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척도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

한 사례가 있었다5. 성격요인검사(the 16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16-PF)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 자아강도(C factor: unstableness, 

stableness), 지능도요인(B factor: intelligence), 동기왜곡

척도(MD factor: motivation distorsion)에서 유의하게 낮

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죄책감요인(O factor: untroubled 

adequacy, guilty proneness), 불안감요인(Q4 factor: 

relaxation, tension, anxiety)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6. NEO 성격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점수가 수면효율(Sleep efficiency)과 

수면 개시 잠재기(Sleep onset latency)와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하기도 하였다7.

사상의학에서는 소화 기능, 땀, 대소변 등 다른 소

증과 마찬가지로 수면은 체질의 진단과 치료는 물론 

예후판정에 있어 중요 지표로 사용된다8,9,10. 석 등은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좋은 수면상태와 수면만

족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11, 최 등은 태음인은 

코골이가 잦고 소음인은 꿈을 많이 꾸며 수면 시간이 

길다는 등의 보고하기도 하였다12. 그리고 사상의학은 

성정(性情)으로 포괄되는 성격요인들을 중요하게 다

루고 있어13 여러 가지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 

역시 진행되었다. 한의학적 심리학 이론의 정립 및 

임상 검사의 개발14은 물론 다양한 임상적 활용15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으며 여러 종설 연구들16,17,18,19 또

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질 및 성격 요인

과 수면간의 관계를 임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적

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박 등의 연구에서 소음인의 성격 특성이 수면에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한 바가 있으나20 심리학적 도구

를 활용하여 성격 요인을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임상정보은행(Korean med-

icine data center, KDC)에 구축된 데이터 중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한 결과가 포함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

여 체질별로 성격요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해보고자 하였다.

Ⅱ. 硏究方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임상정보은행

(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에 구축된 자료 중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

로 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2년 두 개 한방병원에서 

모집된 성인 남녀 자료로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을 설

명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자기기입 설문조사 등

을 수행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2,258명이었으며 그 중 

자료 결측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2,07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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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체질진단

체질진단은 사상체질분류검사 II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를 사용하

여 이루어졌다. QSCC II는 외형, 성격, 소증 등을 평가

하는 12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태음인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에 따른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ROC curve)의 밑

면적(Area Under a ROC Curve, AUC)은 0.8061, 소음인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에 따른 ROC curve의 밑면적은 

0.8107, 소양인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에 따른 ROC 

curve의 밑면적은 0.7192로 보고된 바 있다21. 

2) 심리학적 도구

(1) 긍정적, 부정적 성격특성 측정도구(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PANAS는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를 측정

하는 정신병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

구로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PA) 10문항,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NA) 10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졌다22. 최근 일 주일 동안의 기분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4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한다. PANAS 검사의 내적일치도 측

정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국내 연구에서 전체 

0.84, PA 0.84, NA 0.87로 보고된 바 있다23.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NEO-PI: NEO personality inventory

Figure 1. Flow chart for data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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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

NEO-PI는 요인 분석을 통한 5요인 성격 모형(Five 

Factor Model)에 바탕을 두어 신경증(neuroticism, N), 

외향성(extraversion, E),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O), 동조성(agreeableness, A), 성실성(conscientiousness, 

C)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종합 성격 

검사이다24. 신경증(N), 외향성(E), 개방성(O), 동조성

(A), 성실성(C)의 내적일치도 측정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각각 0.850, 0.766, 0.691, 0.644, 0.720라고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25. NEO-PI는 문항 수에 

따라 여러 개정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 240개 

문항을 60개 문항으로 단축한 NEO-Five Factor 

Inventory(NEO-FFI)26를 사용하였다.

3) 수면

수면은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을 자기기입하는 설

문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면 시간은 “평소 실제

로 잠잔 시간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

문에 시간을 기입하는 방식(i.e. 07시간 30분)으로 조

사하였고, 조사된 수면시간은 사전정의한 기준에 따

라 “좋은 수면시간”(7-8시간), “나쁜 수면시간”(6-7시

간 또는 8-9시간), “아주 나쁜 수면시간”(6시간 미만 

또는 9시간 이상)의 세 군으로 정리하였다. “좋은 수

면시간”의 기준은 성인 권장 수면시간27을 따랐으며 

“나쁜 수면시간”과 “아주 나쁜 수면시간”의 기준은 

수면시간과 건강과의 관계가 U자 형태를 띤다는 기

존 연구28에 따라 성인 권장 수면시간 전후 범위로 

사전 정의하였다. 수면의 질은 “평소 전반적인 수면

의 질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주 좋음”부터 “아주 나쁨”까지의 4점 척도로 조사

하였다.

4) 삶의 질

부가적으로 삶의 질 측정을 위해 SF-12를 사용하였

다. SF-12는 크게 신체적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와 정신적 건강지수(Mental Component 

Summary, MCS)로 구성되어 있고 PCS에는 일반 건강 

1문항, 신체 기능 2문항, 신체 역할 제한 2문항, 통증 

1문항이 포함되며 MCS에는 활력 1문항, 사회 기능 

1문항, 정서 역할 제한 2문항, 정신건강 2문항이 포함

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상태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29.

3. 통계분석

수면의 질, PANAS, NEO-PI, SF-12의 항목 점수 

등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경우 

scheffe를 사용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수면시간

의 체질 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

격요인과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

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격요인이 수면시간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면시간을 다시 

이분형 변수(좋은 수면시간, 나쁜 수면시간)으로 정

리하고 성격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격요인이 수면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격요인을 독립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p <0.05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4 (IBM, Chicag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

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Ⅲ. 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는 전체 2,078명(남자 32%, 여자 68%)으로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 854명(41.1%), 소음인 576명

(27.7%), 소양인 648명(31.2%)이었다. 연령은 평균 

41.3±12.5세이고, 평균 BMI는 23.3±3.2kg/㎡이었다. 

PANAS에서 PA는 평균 13.6±6.5였고 NA는 평균 



SH Kim et al 131

11.0±7.4였으며 PA에서는 체질간 차이를 보였다. 

NEO-PI에서 N, E, O, A, C는 각각 평균 45.0±11.0, 

52.6±10.5, 54.4±8.1, 58.4±8.7, 56.4±8.7였으며, N, E, 

A에서 체질간 차이를 보였다. 수면시간은 “좋은 수면

시간” 610명(29%), “나쁜 수면시간” 1,039명(50%), “아

주 나쁜 수면시간” 429명(21%)로 체질간 분포 차이는 

있었다. 수면의 질은 평균 2.2±0.6이었으며 체질간 

차이는 없었고, PCS와 MCS는 각각 평균 49.0±7.9, 

46.8±8.6로 체질간 차이를 보였다. (Table 1)

2. 체질별 성격요인과 수면과의 관계

체질별 성격요인과 수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수면시간

은 전체 대상자와 각 체질군 안에서 성격요인들과 유

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수면의 질은 전체 

대상자에서 PANAS의 부정적 정서(NA)와 NEO-PI의 

신경증(N), 외향성(E), 그리고 SF-12의 PCS, MCS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태음인에서는 전체 대상

자와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소음인에서는 추

TE SE SY Total p-value post-hoc

(n=854) (n=576) (n=648) (n=2,078)

Sex, n(%)

  Male 297 (0.35) 140 (0.24) 234 (0.36) 671 (0.32) <0.001

  Female 557 (0.65) 436 (0.76) 414 (0.64) 1407 (0.68)

Age (yr), Mean±SD 43.4±11.8 39.7±12.7 39.9±12.8 41.3±12.5 <0.001 TE>SE,SY

BMI (kg/m2), Mean±SD 24.9±3.1 21.3±2.4 23.0±2.7 23.3±3.2 <0.001 TE>SY>SE

PANAS, Mean±SD

  Positive Affect 13.2±6.3 13.0±6.5 14.6±6.8 13.6±6.5 <0.001 SY>TE,SE

  Negative Affect 10.7±7.4 11.4±7.6 11.0±7.2 11.0±7.4 0.216 -

NEO-PI, Mean±SD

  N 44.3±10.9 46.2±11.2 44.7±10.8 45.0±11.0 0.006 SE>TE

  E 52.2±10.1 50.9±10.5 54.7±10.8 52.6±10.5 <0.001 SY>TE,SE

  O 54.0±8.0 54.3±8.3 54.8±8.0 54.4±8.1 0.192 -

  A 58.9±8.9 58.7±8.2 57.6±8.7 58.4±8.7 0.010 TE>SY

  C 56.3±8.8 56.1±8.5 56.6±9.0 56.4±8.7 0.594 -

Sleep time, n(%)

  Good (7-8hours) 242 (0.28) 170 (0.30) 198 (0.31) 610 (0.29) 0.048

  Bad (6-7 or 8-9 hours) 451 (0.53) 265 (0.46) 323 (0.50) 1039 (0.50)

  Very bad (<6 or ≥9 hours) 161 (0.19) 141 (0.24) 127 (0.20) 429 (0.21)

Sleep quality, Mean±SD 2.1±0.6 2.2±0.6 2.1±0.6 2.2±0.6 0.386 -

SF-12, Mean±SD

  PCS 48.5±7.7 48.6±8.5 49.9±7.5 49.0±7.9 0.001 SY>TE,SE

  MCS 47.5±8.6 45.9±8.9 46.8±8.5 46.8±8.6 0.004 TE>SE

TE: Taeeumin, SE: Soeumin, SY: Soyangin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NEO-PI: NEO personality inventory

N: neuroticism, E: extraversion, O: openness to experience, A: agreeableness, C: conscientiousness

Sleep quality: 4 point Likert scale from “very good”(1) to “very bad”(4)

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 Mental Component Summary

Table 1. Summary of the Subjects by Sasang Constitu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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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긍정적 정서(PA)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고, 소양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실성(C)이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3. 체질별 성격요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체질별 성격요인이 수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수면시간, 수면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격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면시간을 이분형 변

수(좋은 수면시간, 나쁜 수면시간)으로 정리하고 성

격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태음인에서 NA의 오즈비가 1.029(p=0.031)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수면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성격요인을 독립변

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성격요인들의 영향력을 표

준화 회귀계수(Bet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신경증(N), 

부정적 정서(NA), 긍정적 정서(PA), 외향성(E) 순으로 

높은 계수 값을 나타냈다. 태음인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신경증(N), 개방성(O), 부정

적 정서(NA), 외향성(E) 순으로 높은 계수 값을 나타냈

다. 소음인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긍정적 정서(PA), 신경증(N), 부정적 정서(NA), 외향성

(E) 순으로 높은 계수 값을 나타냈다. 소양인에서 수면

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신경증(N), 긍정적 

정서(PA), 부정적 정서(NA) 순으로 높은 계수 값을 

나타냈다. (Table 3)

Ⅳ. 考察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체질별로 성격요인이 수면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한의임상정보은행의 데이

터 중 PANAS 및 NEO-PI를 활용하여 수집된 임상 데

이터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전체 2,078명이었으며 

그 중 태음인은 854명(41.1%), 소음인은 576명(27.7%), 

소양인은 648명(31.2%)이었다. 

PANAS에서 PA는 평균 13.6±6.5였고 NA는 평균 

11.0±7.4였으며, PA에서는 태음인 13.2±6.3, 소음인 

13.0±6.5, 소양인 14.6±6.8로 나타나 소양인이 다른 

All TE SE SY

Sleep time Sleep quality Sleep time Sleep quality Sleep time Sleep quality Sleep time Sleep quality

PA 0.030 -0.133** 0.012 -0.078* 0.072 -0.188** 0.022 -0.149**

NA 0.088** 0.194** 0.123** 0.184** 0.095* 0.189** 0.032 0.210**

N 0.063** 0.268** 0.067* 0.235** 0.064 0.244** 0.049 0.331**

E -0.013 -0.201** -0.048 -0.169** -0.033 -0.262** 0.060 -0.185**

O 0.011 -0.010 0.040 0.067 -0.036 -0.077 0.020 -0.046

A -0.037 -0.091** -0.006 -0.065 -0.049 -0.083* -0.072 -0.137**

C -0.039 -0.098** 0.008 -0.088** -0.020 -0.047 -0.111** -0.154**

PCS -0.100** -0.234** -0.141** -0.233** -0.110** -0.271** -0.033 -0.199**

MCS -0.059 -0.234** -0.101** -0.256** -0.050 -0.182** -0.008 -0.251**

TE: Taeeumin, SE: Soeumin, SY: Soyangin

PA: Positive Affect, NA: Negative Affect

N: neuroticism, E: extraversion, O: openness to experience, A: agreeableness, C: conscientiousness

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 Mental Component Summary
*
 p<0.05, 

**
 p<0.01

Table 2. Correlations Coefficient between Personality and Sleep by Sasang Constitu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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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체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다. PANAS를 사용하여 체질별 성격특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들에서는 소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낮은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지니고 있거나 체질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보고가 있어19, 완전히 동일하

지는 않지만 유사한 결과하고 할 수 있었다. NEO-PI에

서 N, E, O, A, C는 각각 평균 45.0±11.0, 52.6±10.5, 

54.4±8.1, 58.4±8.7, 56.4±8.7였으며, N에서는 소음인

이 태음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E에서는 소양인이 다른 두 체질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한편, A에서는 태

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보이는 등의 체질 간 차이를 나타냈다. NEO-PI를 

사용하여 체질별 성격특성을 분석한 기존 논문들에서 

외향성(E)에서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경증(N)에서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19한 것과 같은 맥락

의 결과였으나 추가적으로 A에서도 체질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면시간은 “좋은 수면시간” 610명(29%), “나쁜 수

Variables R2 Adjusted R2 F B Beta T p value

All

PA

0.103 0.099 23.770

-0.010 -0.106 -4.035 <0.001

NA 0.010 0.125 4.759 <0.001

N 0.010 0.179 6.441 <0.001

E -0.004 -0.074 -2.854 0.004

O 0.003 0.041 1.846 0.065

TE

PA

0.091 0.080 8.406

-0.005 -0.047 -1.182 0.237

NA 0.009 0.107 2.607 0.009

N 0.008 0.148 3.293 0.001

E -0.006 -0.092 -2.232 0.026

O 0.008 0.109 3.087 0.002

SE

PA

0.131 0.116 8.519

-0.016 -0.165 -3.302 0.001

NA 0.011 0.138 2.759 0.006

N 0.009 0.162 3.160 0.002

E -0.007 -0.122 -2.540 0.011

O -0.002 -0.022 -0.532 0.595

SY

PA

0.134 0.121 9.865

-0.012 -0.132 -2.724 0.007

NA 0.011 0.128 2.706 0.007

N 0.013 0.236 4.816 <0.001

E -0.001 -0.015 -0.320 0.749

O 0.001 0.014 0.353 0.724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Standardized coefficient

TE: Taeeumin, SE: Soeumin, SY: Soyangin

PA: Positive Affect, NA: Negative Affect

N: neuroticism, E: extraversion, O: openness to experience, A: agreeableness, C: conscientiousness

Variables that were used in the model: sex, age, BMI, PA, NA, N, E, O, A, C (enter)

Variables that were never significant in the analysis were not shown in the table.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Sleep Quality and Personality by Sasang Constitu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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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시간” 1,039명(50%), “아주 나쁜 수면시간” 429명

(21%)이었으며 “나쁜 수면시간”에서 태음인은 53%, 

소음인은 46%의 분포를 보이는 등 체질간 분포 차이

는 있었다. 기존 연구30에 따르면 수면 시간을 조사한 

연구 11편 중 3편의 논문에서만 체질 간 유의미한 차

이를 보고하고 있어 본 결과는 소수 논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면의 질은 2.2±0.6이었으며 체

질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면

의 만족감을 평가한 10편의 논문 중 3편에서만 체질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 본 결과는 다수의 

논문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삶의 질은 PCS에서는 소

양인이 다른 두 체질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MCS에서는 태음인이 소음인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

나 모든 체질에서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은 정관계의 

상관성을 보였다.

상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였

을 때, 수면시간은 비록 체질간 차이가 있었으나 성격

요인이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다만 태음인에서 NA의 오즈비가 확인되고 상관분석

에서도 타 체질에 비해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 

태음인에서는 성격요인 중 NA가 수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을 때, 수면

의 질은 체질간 차이는 없었고 성격요인 중 NA, N, 

E 등이 끼치는 영향이 있으나 기여하는 정도는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전체 대상자과 각 

체질군 모두 NA, N, E는 수면의 질과 상관성이 있으며 

기여하고 있으나 기여하는 정도는 모두 달랐다. N은 

모든 체질에서 수면의 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이 나타

나 높은 신경증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

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4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N점수를 보이는 소음인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한 단계 설명력 순위가 낮았다. 그리

고 E는 상대적으로 수면의 질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순위를 보였는데, 특히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E점수

를 보이는 소양인에서는 수면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체질적 특성이 높은 성격요인의 

경우 수면의 질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소음인, 

소양인에 있어 체질적 특성이 높은 성격요인은 그 변

동폭에 대한 역치가 더 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PA는 소음인과 소양인에서는 높은 순위를 

가지는 반면 태음인에서는 수면의 질에 기여하는 바

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체질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O의 기여도가 높아 태음인 수면의 질 다른 

체질에 비해 다른 성격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음인의 경우 다른 체질에 비해 O의 기여도

가 높았으며 O는 새로운 경험과 변화에 대한 수용력

으로 해석되는 요인이다24. 태음인은 “恒欲內守”하

고 怯心을 恒心으로 하는 등 외부변화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31 O는 태음인의 체질적 특성과는 반대되는 성격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태음인에 있어 체질적 

특성과 반대되는 성격요인은 그 변동폭에 대한 역치

가 작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서 수면시간은 성격요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수면의 질은 성격요인 

특히 NA, N, E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성격요인

은 각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측정을 위해 확립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여 대상자의 수면상태를 온전히 

조사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피츠버그 수면척도(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와 같은 설문조사나 웨어러

블 디바이스, 더 나아가 수면다원검사 등 보다 객관적

인 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및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낮다. 즉, 모형의 독립변수들인 성격요인이 설명

할 수 있는 설명력이 높다고는 할 수 없어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질진단도구로서 

QSCC II만을 사용한 부분이다. QSCC II가 비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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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타당도가 검증된 진단도구이지만 진단정확률

의 향상이 아직 필요하고 태양인 진단이 배제되어 있

어 체질전문가의 진단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학적 

도구를 활용한 체질별 성격요인과 수면에 대한 분석

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이 개선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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